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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총평 

 

서울녹색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국당과 

적극 결합해 ‘전국’ 차원의 선거를 함께 치름. 먼저, 강서 선거에서 진보정당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을 열고,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이루는 큰 흐름을 만들고자 했음. 그 결과, 

총선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이 결정되어 녹색당은 당 역사 최초로 원내 

진입의 목표를 가장 현실화함. 서울녹색당은 당 내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녹색당의 

선거 대응 기구에 주요 역할을 맡아 참여함. 하지만 선거 결과, 비례득표율이 2.14%에  

그쳐 목표 달성에 실패함. 

 

녹색당의 총선 목표는 원내 진입이었음. 녹색당은 자력으로 원내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거연합으로 분산된 진보정당의 표를 모아 의석 한 석을 얻고자 했음. 

하지만 정권심판론의 대두 등으로 녹색정의당은 최소 3~4%의 비례득표율도 얻지 못함.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당에 자원을 집중하고, 중앙에서의 정당 간 협상에 

치중했기에 이 방식에 비판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음. 녹색당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지역에서’ 집중해야 함. 지역을 다지고, 현장을 찾고, 정당의 지역 정치인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함. 

 

서울녹색당 역시 ‘다시 지역에서’의 활동에 집중해야 함. 서울시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전국 선거에 결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와 역할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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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지역 재건 및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대책본부를 독립 구성해야 함. 더 많은 서울 

당원의 온오프라인 참여를 조직해야 하고, 그러러면 이를 목적으로 한 단위의 구성이 

필수임. 그나마 서울시당이 녹색당 전략지역구 마포선거대책본부를 지원하며 서울 

당원의 참여를 일부 조직하긴 했지만 서울선거대책본부로서 서울 당원의 선거 참여의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만들지 못해 비판 평가받아야 함. 

 

‘다시 지역에서’의 집중은 다음 총선에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를 

준비하는 2년간 이뤄야 함. 서울녹색당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기초지역당의 상황을 

파악해 ‘선택과 집중’하는 기초지역 선정, 후보 육성 계획을 논의하고, 1년 6개월 전에는 

결의를 모아내야 함. ‘당선’이라는 다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 설정이 아니라 

2~3개의 기초지역에서 녹색 지역정치 안착과 지역 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함. 총선 

평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지역 활동, 정당에서 성장하는 정치인의 

행보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평가서는 김유리 서울시당공동운영위원장이 작성하고, 서울운영위원회가 검토 

후 승인 함. 이 평가서는 기초지역 순회간담회에서 토론을 여는 발제 자료로 활용했고, 

발제 이후 당원의 토론 및 의견을 추가 기록하여 총선 평가 자료집으로  완성하였음. 

 

키워드: 녹색당, 총선, 서울녹색당, 지역당, 중앙집중, 지역, 선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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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국 협력 

서울녹색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에 전 인력을 투입해 전국과의 협력을 도모함. 녹색당이 5인의 당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임시 대표 1인과 임시 사무처장 1인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국 

선거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했음.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은 총대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박제민 전 공동운영위원장은 종합상황실장을, 조준희 

사무처장은 전략기획을 담당함.  

 

그림 1.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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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위에서 김유리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전국위원회 및 총선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안건 준비, 녹색기후단체 상설협의기구추진 등을 맡았음. 박제민 

종합상황실장은 녹색정의당 출범대회, 모금 사업, 홍보 및 정치기획 총괄 등을 맡았음. 

조준희 전략기획자는 기후정치대회 총괄, 녹색정의당 출범대회, 녹색정의당 정책 계발 

등을 담당했음. 

서울녹색당은 다음 총선에서 기존 전국사무처 구조의 영향권 바깥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함. 또, 총선은 단일 선거였던 강서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와 지역선거 본부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기에 서울녹색당은 전국 선거에서 

분리한 서울선본을 구성하고, 지역선본 지원에 집중해야 함. 

서울시당이 녹색당 총선에 결합할 수 있는 정도는 정무적 결정을 하는 단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상설협의기구 추진, 기후정치대회와 같은 프로젝트 공동 기획임. 

총대위는 전국사무처가 선거 국면에서 일시 전환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기존 

전국사무처의 운영 구조에 서울시당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이중 소통이나 

이중의 승인 체계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기존 전국사무처의 운영 체제가 존속하기에 

시당에서 결합한 인력이 전국사무처의 운영 내용과 방식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실제로 <그림 1.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 조직도>는 2월,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녹색당 인력 중심으로 변동이 있었음. 마포선거대책본부, 녹색정의당 녹색본부 및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서울시당 인력이 이중, 삼중의 역할을 맡으며 업무 과부하를 

겪음. 이 시기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하기도 했음. 사후 수습하는 

차원에서 조준희 사무처장은 총대위 집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의 정책 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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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마포선거대책본부에서 사무 총괄에 집중했고,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은 3월 

초 마포선거대책본부에 상근을 시작함.  

다시 정리하면 서울녹색당은 다음 총선에서 전국 협력시 사전에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논의해 역할을 맡고,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서울 지역 조직 및 당원의 참여를 

조직하는 서울선거대책본부를 필수 구성하고, 지역선본 지원에 집중해야 함. 

 

서울 선거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전국당에 자원을 

집중하고, 중앙에서의 정치 협상에 치중했지만 원내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함. 

앞으로 녹색당은 이번 총선 방식과 목표를 평가하며 국회 입성이라는 목표를 장기 과제로 

변경해야 함.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다시 지역으로, 다시 현장으로, 다시 지역 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으로 녹색당의 주요 방향을 설정해야 함. 중앙/전국 차원에서 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과 함께 지역에서 지역 정치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함. 

서울녹색당은 당의 유일한 지역구 마포갑 김혜미 후보의 선거를 치르며 마포라는 

지역, 지역의 중요성, 마포 정치인 김혜미를 남겼음. 이번 총선에서 서울녹색당의 성과는 

대부분 마포 선거에서 찾을 수 있음. 하지만 서울시당이 전국 선거에 결합하여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하느라 마포선거대책본부에 집중 지원을 다소 늦게 한 점은 평가로 남겨야 

함. 결국 광역시도당은 지역구 선거에 집중해야 다음 선거에 필요한 성과도, 평가도 남길 

수 있음.  

전국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략지역구 평가가 필요함. 기존 정치 관행에서 

전략지역구는 전략공천 지역 선정을 의미함. 녹색당의 전략지역구는 자원의 집중을 

결정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녹색당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선정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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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전략지역구 개념이나 그 기준을 충분히 외화하지 못해 

당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함. 다음 전략지역구 결정시 당내외에 대표 명의, 해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명의 등 다양한 통로로 당원의 공감대를 얻고, 시민사회, 언론에서도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음 선거에서 전략지역구 선정시 해당 광역시도당뿐 아니라 전국사무처 인력 

또한 배치해야 함. 전국사무처 인력 배치로 전국 차원에서 지역선본을 지원하고, 녹색당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연결망을 구축해야 함. 선거에서 초기 선본의 방향성 구축이 매우 

중요하지만 마포 선본에 초기 상근 인력이 부족했음. 아래 <그림 2. 김혜미 선거대책본부 

조직도>에서 초기부터 상근한 담당자는 실무 총괄을 맡은 서울시당의 사무처장 조준희, 

상황팀장 마포녹색당운영위원회 공시형 뿐이었음. 초기 선본 구성부터 전국사무처의 

인력을 배치하면 전국당의 자원을 지역 선본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함. 

 

그림 2. 김혜미 선거대책본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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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는 서울 기초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지방선거를 연속으로 

치른 지역임. 마포는 다양성과 청년,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상징 지역이면서 동시에 

쓰레기소각장, 에너지발전, 재개발, 교육 이슈가 있는 지역임. 김혜미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를 치른 이후 마포에 정착해 공동운영위원장을 

약 4년간 역임하며 마포 지역 정치를 지속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숲 

선거대책본부에서 본부장을 맡아 마포 지역 정치의 연속성을 만들어왔음. 

마포 지역에서의 선거가 없었다면 녹색당의 선거, 녹색당의 지역, 녹색당의 후보를 

남길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서울녹색당은 이번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서울 당원의 오프라인 선거유세 조직, 서울녹색당 대의원과 

기초지역운영위원회의 조직 참여 독려를 해야 함. 또, 서울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지역 단체, 노동, 진보정당과의 협조를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함. 다시 말해, 

광역시도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집중해야 연속하는 지역, 연속하는 지역 정치인을 

만들 수 있음. 

 

날짜 내용 

12. 16.(토) 
●​ (전국위원회)마포 갑 선거구를 2024년 총선 전략지역구로 결정 

●​ (전국위원회)마포 갑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서울 마포로 획정 

12. 20.(수)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1. 4.(목)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후보 확정 

1. 5.(금)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간담회(온라인) 

1. 9.(화)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간담회(오프라인) 

2024. 1. 13.(토) 

~ 

2024. 1. 17.(수)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 

1. 21.(일) ●​ (전국위원회)김혜미 당원 녹색당 후보로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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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화) ●​ 예비후보 등록 

1. 26.(금) 
●​ 첫 출근길 인사(대흥역) 

●​ 선거사무소 계약(2월 1일 입주) 

1. 28.(화) ●​ 1차 전략기획 회의 및 실무기획 회의 

2. 2.(금) ●​ 당적 변경 

2. 3.(토) 
●​ 녹색정의당 출범대회 

●​ 후보자후원회 모금 시작 

2. 14.(수) ●​ 2차 전략기획 회의 

2. 16.(금) ●​ 2030 유권자 간담회 

2. 22.(목) ●​ 3차 전략기획 회의 

2. 28.(수) ●​ 출마선언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3.2.(토) ●​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공직후보자 인준 

3.9.(토) ●​ 선거캠프 내부교육 

3. 10.(일) ●​ 선거사무소 개소식 

3. 21.(목) ●​ 후보 등록 

3. 28.(목) ●​ 본선거기간 시작 및 출정식 

3. 31.(일) ●​ 성평등 집중유세(연남파출소 앞) 

4. 1.(월) ●​ 후보자 토론회 녹화 

4. 3.(수) ●​ 후보자 토론회 방영 

4. 6.(토) ●​ 후보 사전투표 

4. 6.(토) ●​ 성평등 집중유세(공덕파크자이 앞) 

4. 7.(일) ●​ 기후위기 벚꽃엔딩 집중유세(공덕파크자이 앞) 

4. 8.(월) ●​ 집중유세(김준우 상임대표, 권영국 후보 등 참석, 공덕파크자이 앞) 

4. 9.(화) ●​ 녹색정치를 향한 마포 집중유세(공덕파크자이 앞) 

4.11.(목)~ ●​ 감사인사(출퇴근길, 상가방문 등) 

 

표 1. 김혜미 선거대책본부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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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확정된 선거인수 
인구수 대비 선거인 

비율(%) 
세대수 

160,749 

계 139,968 

87.1 
77,170 

 
남 65,546 

여 74,422 

 

표 2. 선거 정보: 마포구 갑(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읍면동
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더민주 이지은 국힘 조정훈 녹색정의 김혜미 개혁신당 김기정 
유효
투표
수 

무효
투표
수 

기권
자수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합계 139,968 101,086 72.22% 47,743 47.71% 48,342 48.30% 2,033 2.03% 1,959 1.96% 
100,
077 

1,00
9 

38,8
82 

거소·선
상투표 

130 117 90.00% 55 47.41% 57 49.14% 0 0.00% 4 3.45% 116 1 13 

관외사
전투표 

13,915 13,902 99.91% 7,683 55.87% 5,477 39.83% 288 2.09% 303 2.20% 
13,7

51 
151 13 

국외부
재자투

표 
899 662 73.64% 399 60.55% 233 35.36% 17 2.58% 10 1.52% 659 3 237 

공덕동 27,041 17,130 63.35% 8,191 48.48% 8,061 47.71% 328 1.94% 316 1.87% 
16,8

96 
234 

9,91
1 

아현동 22,094 15,850 71.74% 6,951 44.22% 8,172 51.99% 267 1.70% 328 2.09% 
15,7

18 
132 

6,24
4 

도화동 17,863 13,194 73.86% 5,825 44.55% 6,754 51.65% 221 1.69% 276 2.11% 
13,0

76 
118 

4,66
9 

용강동 16,062 11,675 72.69% 5,138 44.34% 6,034 52.07% 198 1.71% 218 1.88% 
11,5

88 
87 

4,38
7 

대흥동 11,839 7,512 63.45% 3,578 48.24% 3,488 47.03% 187 2.52% 164 2.21% 
7,41

7 
95 

4,32
7 

염리동 13,404 9,587 71.52% 4,648 48.96% 4,423 46.59% 265 2.79% 158 1.66% 
9,49

4 
93 

3,81
7 

신수동 16,721 11,455 68.51% 5,274 46.43% 5,642 49.67% 262 2.31% 182 1.60% 
11,3

60 
95 

5,26
6 

잘못 
투입·구

분된 
투표지 

0 2 　 1 　 1 　 0 　 0 　 2 0 -2 

 

표 3. 선거결과 ※ 세부정보: 링크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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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는 데에 법과 제도 상의 제약이 많음. 두 당이 균등한 

구조를 구축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음. 녹색당에서는 주요 당직자, 후보가 탈당 후 

플랫폼인 정의당에 입당해 선거를 치름. 녹색당과 정의당의 합의로 녹색정의당이라고 

당명을 개정했지만 플랫폼 선거연합은 한 당의 운영 체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임. 

당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선거연합의 원칙과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실제 선거연합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의 대비,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음. 

서울녹색당 역시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 녹색정의당 서울선거대책본부를 

출범했지만 서울녹색당에서 결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선거연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함. 사무처장과 운영위원장은 전국 결합, 마포선거를 지원하며 

녹색정의당 서울선거대책본부 조직에 배치할 수 없었음. ‘처음’하는 선거연합이라는 점, 

제도상의 한계, 서울시당의 전국 결합 기조로 서울시당 간 선거연합에 필요한 사전 논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함. 

선거연합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행보도 있었음. 정의당서울시당 주도의 

김포시 서울 편입 메가시티 토론회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선거연합 출범 

기자회견, 상견례 등으로 접점을 만들어나감. 향후 선거연합을 한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운영 면에서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또, 각 당의 정책 기조,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나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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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제언 1. 서울선거대책본부 출범 

​ 서울녹색당은 다음 총선에서 전국과 협력시 현실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역할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함. 무엇보다 서울시당 차원에서의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단체 및 정당과의 협력 조직에 힘쓰며, 서울 당원 참여의 경로를 

만들어야 함. 총선에서 서울녹색당이 우선해야 하는 과제는 지역과 지역 정치인 지원임.  

 

제언 2. 지역과 현장 집중 

​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했다고 해도 녹색당은 ‘다시 지역에서’ 집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방향 수립을 했을 거라고 예상함. 더구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을 다지고, 현장을 찾고, 지역 정치인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함. 하향식으로 

녹색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과 함께 상향식으로 지역에서부터 정치 실력을 키우고, 

효능감 높이는 정치를 해야 함. 어쩌면 중앙에서의 정치보다 지역에서 녹색당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수 있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에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전국당에서의 녹색당의 

인지도 높이기와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다시 소환하고자 함. 

녹색당은 강서 선거에서 총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의 정치 협상을 해보았고, 이제는 

방향키를 지역으로 돌려야 함.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내용을 남기려면 서울녹색당은 

지금부터 기초지역당과 함께 지역 정치 활성화와 지역 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을 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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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준비에 나서야 함.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울녹색당은 2~3개 지역에서의 

기초지역선거와 광역시의원선거 등으로의 집중 결정 논의를 시작해나가길 제안함. 

 

첨부 자료​

 

1.​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 평가서​

추후 첨부​

 

2.​ 김혜미 마포선거대책본부 평가서​

 김혜미캠프_선거 평가서(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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